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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R＆D에는 최상의 지원

선진 기술에 의존하는 영국의 324개 회사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세제 혜택은 업체들이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조사에 응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무성의 보조금보다는 세제 혜택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응답자 중 86%가 세제 혜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은 회사들이 그 해당 프로젝
트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R＆D 선택에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세제 혜택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개의 경
우 상무성의 보조금 계획은 실제 산업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 

R＆D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호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R＆D에의 투자가 배가되어 선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호주의 해외 특허 출원은 매년 약 17% 정도 증가하여 이 또한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세제 혜택이 회사 회계상의 특
권이 될 수도 있으며 혜택이 대기업에만 몰리게 되리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생명 공학, 의학, 약학 관련 산업이 R＆D 예산의 많은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전문가들과의 접촉, R＆D 비용 절감, 특허 장비나 기술에 대한 이용 
등의 효과가 있으며 새로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 New 
Scientist, 10/17(1992) 

프랑스의 우주 프로그램 재편 

프랑스의 야심에 찬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프랑스의 CNER(National Research 
Evaluation Committee)는 잘못된 경영, 잘못 설정된 연구 목표, 그리고 연구 기관 간의 연계 부족 등을 지적했다. 

우주 프로그램은 지난해 5백 10억 프랑의 국가 과학 예산의 16~17 퍼센트를 썼는데 정부의 국가 우주 연구 센터
(National Center for Space Studies)에의 지원은 지난 10년 동안 4배로 증가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1995/1996년 예산은 1백 20억 프랑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
로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CNER은 프랑스의 우주 프로그램은 너무나 프로젝트 지향적(project-oriented)이어서 
관련 과학에 대한 이해도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숙한 경영으로 인
해 미래의 방향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연구 센터가 Ariane 5를 발사하는 데 든 비용이 너무 컸으며 이 당시의 손실은 유럽의 우주 협회(European 
Space Agency)로부터의 차관으로 메꿨다는 점을 CNER은 상기시킨다. C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Ariane 5의 설
계 잘못으로 이를 실제로 위성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을 들여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프로
그램이 의욕만 앞선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 미국이나 독립
국가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 New Scientist, 10/17(1992) 

사고 현장을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블랙박스 

항공기 사고 조사자들은 사고 발생 수시간 안에 항공기의 블랙 박스로부터 녹음된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으로 사고 상황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캐나다의 항공우주연구센터가 개발한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은 사고 원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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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DAAPS(Aircraft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System)는 손상되지 않은 블랙박스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보의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조정석의 녹음기에 녹음된 승무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서 사고전 항공기 움직임 변화를 보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자들은 어떤 각도에서 사
고 장면을 봐야 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ADAAPS 프로젝트의 종사자에 따르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미 15개의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다고 한다. 캐나다 공군은 이를 이용해 안전 브리핑용 비디오를 대량 생산한 바 있다. 
ADAAPS는 120,000회선의 코드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블랙박스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를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녹음할 수 있다. ADAAPS는 데이터
를 검토한 뒤 사고 당시 손상된 것을 수리하며 항공기레이다, 위성, 목격자로부터 수집된 다른 데이터를 추가한다. 완
성된 시뮬레이션은 목격자들이 실제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쓰일 수도 있다. 

모든 데이터가 수집된 뒤 ADAAPS는 항공기의 항로를 수학적으로 재편한다. 그리고 난 뒤 사고의 컴퓨터 시뮬레이
션이 이루어진다. 

ADAAPS는 현재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내년 3월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ADAAPS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전세계 모든 관계자에게 보급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 New Scientist, 10/17(1992) 

바이오 연료에 대한 논란 

환경 연구자들의 식물과 화석 연료를 혼합한 바이오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이점에 대해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희망이라면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해와 온실 효과 가스 방출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것
이다. 지난주 열린 파리의 모터쇼에서 프랑스의 연구원들은 RME라 불리는 연료를 연소하면 화석 연료보다 공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의 연구 결과는 RME가 화석 연료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나왔다. 곡물
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타진됨에 따라 유럽의 농부들은 농지의 15%를 따로 떼어 놓도록 되어 있다. 바
이오 연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정부는 1996년까지 연료세를 감면하였으며 이를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바이오 연료에는 알콜과 에스테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 기존의 엔진 
구조를 크게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와 혼합해서 쓰는 것이다. EC 집행 위원회는 곡물로부터 추출한 에탄올을 
5% 비율로 화석 연료에 혼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RME를 생산, 연소시에는 화석 연료
보다는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이 1/5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독일의 과학자들은 RME 생산과 연소시
에 화석 연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온실 효과 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RME의 사용은 화학 농약, 비료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연구자들은 계산 방법의 차이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RME 연소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화선 연료보다 줄어들고 황산화물은 배출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더 해로운 
온실 효과 가스인 메탄과 이산화질소는 더 많이 배출된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 가스가 끼치
는 해에 대해 너무 과대 평가한 구식의 변환 인수를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또한 독일 측이 질소를 함유하고 있
는 비료를 사용한 토양에서 나오는 질산화물의 양을 과대 평가했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한 관계자는 온실 효과 가스 
방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토양에의 오염만으로도 RME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는 RME 경작이 토양에 더 해롭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 New Scientist, 10/24(1992) 

DNA를 이용하여 더 작은 칩을 

실리콘칩 생산자들은 DNA를 이용하여 더 작은 크기의 회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명의 유럽 연구원들은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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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에서 DNA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DNA 자체로는 칩의 일부분도 형성하지 않지만 칩 생산시 
회로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게는 할 수 있다. Cornelis Hollenberg씨와 Ernesto diMauro씨는 DNA가 잘 
알려지고 정형을 만들기 비교적 쉬운 분자 레고(molecular Lego)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게 된 것
이라고 밝힌다. Hollenberg씨에 따르면 칩은 몇 년안에 완성될 수 있으며 이미 일본 업체들과의 판매 계약 협상을 진
행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생명 공학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DNA 합성제와 DNA의 가닥을 조합하여 구부러진 
DNA의 머리핀 고리(hairpin loop)로 가닥의 한끝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서 DNA의 기본 물질을 머리핀의 양끝
에 더해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 이러한 방법의 프로그래밍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 마
이크로 미터의 폭에 3000개의 구성물을 넣을 수 있으며 실패율은 10억분의 1로 아주 낮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방수 
표면에 DNA 네트워크를 만들고 분자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단백질 한방울을 떨어뜨려 DNA를 고정시킨다. 
칩 생산자들은 형판을 이용하여 칩에 회로 패턴을 심는데 이 과정을 photolithography라고 한다. 계속 심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치 않는 부분을 떼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심으면 칩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DNA 형태
를 실리콘 기질(substrate)에 직접 키우는 방법을 고안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 재료를 주입하면서 칩의 일부
분을 보호하는 데에 쓰인다. DNA를 제거하고 나면 새로운 재료가 빠진 부분에는 자국을 남기게 된다. 

- New Scientist, 10/17(1992)

예산 적자와 맞물린 R＆D 예산 

제102차 미 의회가 10월 6일 일정을 마치고 폐회되었는데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중요한 과학 기술에 관련된 결정들
이 이루어졌다.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비상 수단으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 것이 주목을 끈다. 이에 대해 미국 과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연
구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상업화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려는 의회는 예산 적자의 압
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연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국립 과학 재단(NSF)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미국의 과학 기술 관련 기구 중 NSF가 1993년 정부 
예산 중 18%라는 가장 큰 몫을 할당받았지만 전년도 대비 총액에서는 1천 3백만 달러가, 행정부가 당초에 요구한 금
액보다는 3억 3천 8백만 달러가 적은 액수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NSF가 추진하고 있는 4천 3백만 달러의 레이저 간섭 중력 파장 관측기
(LIGO: Laser Interferometry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 하와이와 칠레에 배치하려는 1천 7백만 달러
의 Gemini 망원경 프로젝트, 1천 3백만 달러의 플로리다 국립 자력 연구소 지원 프로젝트는 예산 삭감의 여파로부
터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의회는 상품 제조, 고속 컴퓨팅, 환경 과학에 중점을 둔 응용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R＆D 기획 요건을 마
련, NSF에 제시했다. 미국 물리 학회를 비롯한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NSF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기초 과학 지원
이라는 NSF의 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이에 의회가 양보를 하긴 했지만 의회는 가까운 시일 내
에 다시 이러한 요건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도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11월 NSF의 미래 위원회(Commission on the Future)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의회는 NSF가 프로세스 R＆
D, 엔지니어링 연구, 경쟁력 전단계 기술, 상업화될 수 있는 기초 연구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
다. 

이번 의회 예산 결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이 요구한 기초 의학 연구에 대한 예산 증액의 폭이 
2.9%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NSF에 대한 보조금 또한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NSF나 NIH뿐만 아니라 NASA에도 미치고 있는데 NASA의 총 143억 달러의 1993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만 6천 달러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의회는 NASA의 프로젝트 중 우주 정거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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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계속 살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밖에 의회가 지원을 약속한 프로젝트는 X-ray 위성(AXAF), 지구 관측 
시스템(Earth Observing System), 토성 탐사선 Cassini 등이 있다. 한편 예산을 축소시킨 프로그램으로는 국립 항
공 계획, 백악관 우주 위원회의 달 및 화성 탐사 계획, 새로운 로케트 개발 계획 등이 있다. 

에너지성의 경우 초전도 입자 가속기(SSC: Superconducting Super Collider)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소재, 화학, 
컴퓨팅 분야의 small science 예산을 포함, 모든 연구 예산이 축소되었다. 기타 다른 연구 기관의 예산 배정을 보면 
예산이 큰 폭으로 인상된 분야는 없고 소폭 삭감된 분야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전략 방위 구상 예산은 
3% 삭감되었고,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및 농무성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며 
국립 해양·대기 위원회의 예산은 5% 인상, 미국 지리 학회의 예산은 1% 삭감되었다. 이번 예산 삭감 대상에서 방위

비는 제외되었지만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내년도에도 큰폭의 예산 삭감이 예상되므로 방위비도 삭감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없을 것이며, 기타 민간 R＆D 프로그램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Science, 10/9(1992) 

미 의회, 신기술 개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전망 있는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가 향후 5년
에 걸쳐 그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의회는 10월 5일 SBIR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를 승인했으
며 부시 대통령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위탁 연구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연방 기관은 1993~1998년까지 5년 간에 걸쳐 소규모 기업에 대
한 위탁 연구 예산을 1.25%~2.5%로 단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이는 곧 SBIR 프로그램의 규모가 연간 5억 달러에서 
11억 5천만 달러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의회는 국방성의 일명 6.6 프로그램과 에너지성의 원자력 연구를 SBIR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SBIR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SBIR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도 1단계의 7만 5천 달러에서 2단계에는 75만 달러로 크게 
인상될 것이다. 

의회는 동시에 소규모 기업이 상업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대학 및 국립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한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방성, Health and Human Services, 
NASA, 에너지성, NSF, 농무성 등이 참여하게 된다. 

10년 전 SBIR 프로그램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부 기관, 계약 기업, 대학 등 모든 관련 당사자
들이 프로그램 재승인에 기꺼이 동의했다. 이는 이제 대학도 상업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기업뿐
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려 한다. 소규모 기업 쪽에서도 이 프로
그램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소규모 기업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NSF와 국방성은 6개월 내에 3번의 회의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 10월 28~30일 사이에 열리게 될 첫 번째 회의에는 대기업 대표들과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
이므로 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 New Technology Week, 10/13(1992) 

방위비 예산에 적극 반영된 민군수 겸용 프로그램 

방위비 삭감의 와중에서도 민군수 겸용(Dual-Use) 기술 및 제조 프로그램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지원을 받
게 될 것이다. 상하 양원은 행정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민군수 겸용 기술 및 제조 프로그램에 할당하
는데 동의했다. 

또한 의회는 국방 장관에게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에서 Defence라는 말을 삭제
해 줄 것과 DARPA를 민군수 겸용 기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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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회의 결정은 미국의 기술 정책 40년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 정책에서 이제 더 
이상 경제 안보와 국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Jeff Bingamam 의원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14억 달러에 달하는 민군수 겸용 프로그램은 정부와 산업계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은 이번에 승인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다. 

▶ Regional Technology Alliances 

지역 기술 동맹을 통해 기술의 응용 및 상업화를 추진. 

주 및 지방 정부와 산업계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지원을 국방성이 관리. 

참여 기업은 경쟁력을 기준으로 선발. 

▶ Defence Manufacturing Extension 

규모는 1억 달러. 

기존의 주 및 지방 Manufacturing Extension 센터를 지원. 

▶ Defence Dual-Use Extension Assistance 

규모는 1억 달러. 

방위 산업체를 지원, 민군수 겸용 제조 능력을 보유하도록 도와줌.

▶ Daul-Use Critical Technology Partnerships

규모는 1억 달러, 

DARPA가 정부와 산업계간의 기술 협력을 조정. 

정보 저장, 광전자, 통신 등 이미 13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 Commercial-Military Integration Partnerships 

규모는 5천만 달러. 

국방성의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 기술의 개발. 

▶ Defence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Partnerships 

규모는 2천 5백만 달러. 

제조 기술 분야의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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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규모는 2억 7천 5백만 달러. 

▶ Agile Manufacturing 

규모는 3천 5백만 달러. 

아이아코카 연구소의 보고서 "21세기의 제조업 전략 "에 기반을 둠. 

MCC(Micr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가 개발한 기업 통합 네트워크(Enterprise 
Intergration Network)를 지원.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1993년에는 1억 4천 1백만 달러가 증액될 예정. 

▶ A Federal Laboratory Initiative

규모는 1억 4천 1백만 달러.

에너지성 산하 국립 연구소와 민간 부문의 민군수 겸용 기술 협력 증진. 

▶ Mantech 

규모는 2억 6천 7백만 달러. 

▶ National Defence Stockpile 

44종의 장비 매각. - New Technology, 10/13(1992)

DNA를 이용하여 칩의 크기를 더 작게 

실리콘칩 생산자들은 DNA를 이용하여 더 작은 크기의 회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명의 유럽 연구원들은 평평
한 면에서 DNA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DNA 자체로는 칩의 일부분도 형성하지 않지만 칩 생산시 
회로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게는 할 수 있다. Cornelis Hollenberg씨와 Ernesto diMauro씨는 DNA가 잘 
알려지고 정형을 만들기에 비교적 쉬운 분자 레고(Molecular Lego)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다. Hollenberg씨에 따르면 칩은 몇 년 안에 완성될 수 있으며 이미 일본 업체들과의 판매 계약 협상
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생명 공학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DNA 합성제와 DNA의 가닥을 조합하여 구부러
진 DNA의 머리핀 고리(hairpin loop)로 가닥의 한끝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서 DNA의 기본 물질을 머리핀의 양
끝에 더해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 이러한 방법의 프로그래밍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1
마이크로 미터의 폭에 3,000개의 구성물을 넣을 수 있으며 실패율은 10억분의 1로 아주 낮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방
수 표면에 DNA 네트워크를 만들고 분자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단백질 한방울을 떨어뜨려 DNA를 고정시킨
다. 칩 생산자들은 형판을 이용하여 칩에 회로 패턴을 심는데 이 과정을 photolithography라고 한다. 계속 심는 과정
을 반복하여 원치 않는 부분은 떼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심으면 칩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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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실리콘 기술(substrate)에 직접 키우는 방법을 고안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 재료를 주입하면서 칩의 
일부분을 보호하는 데에 쓰인다. DNA를 제거하고 나면 새로운 재료가 빠진 부분에는 자국을 남기게 된다. 

- New Scientist, 10/17(1992) 

환경 기술 기업에 대한 수요 전세계적으로 증가 

미국 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러시아, 동구 유럽,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국가 등
지에서 " green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파견 과학 기술관의 명칭을 환경 과학 기술관으로 
바꿔야할 실정이다. 

러시아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소련의 환경 제도에 관한 관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스크바 지역에서만도 
기록되지 않은 핵폐기물을 300여 곳에서 발견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처리가 되었지만 거의 매일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핵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 식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구소련 전체에 
걸쳐 산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이 출범한 독립 국가 연합은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기금을 세계 은행으로부
터 받았고 미국 기업들도 관여를 하고 있다. 한 예로 Sun Microsystems사는 러시아의 생태계 및 자원성(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과 결연을 맺고 올해 말 모스크바에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이며 생태계 관리, 지
리학적 정보 시스템과 이들의 상용화를 위한 정보 처리 단말기(workstation)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게 될 것이다. 
연구 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과학계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각국들의 환경에 대한 선진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점이어서 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
세에 있다. 리우 지구 환경 회의가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 국가들은 미국 기업의 선진 환경 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
다. 멕시코의 경우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환경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로 진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 여지는 많아 보이지만 지역의 지도자역을 자청하고 있는 일본 때문
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향후 5년 안에 산업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역, 투자, 기술, 원조 및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환경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이미 이 지역에서 지도자적인 입지를 확
보하고 있다. 

EC 역시 환경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각 회원국 간의 이권 다툼으로 조화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미국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New Technology Week, 10/5(1992) 

담당: 손미령(동향 분석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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